
 

패셔너블 초경량 다운제품 

 

도레이 

 

 

2010년 유니클로와 도레이는 공동으로 매우 가볍고 따뜻한 기존 다운제품의 

상식을 깬 ‘New ultra light down’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2010년 말 완판을 

기록하며,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2010년 완판된 ‘New ultra light down’ 제품은 출시 당시 경량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갖춘 획기적인 상품이었다. 2011년 유니클로와 도레이는 가을·겨울 

시즌용으로 겨우 199g이라는 놀라운 경량성을 실현한 업그레이드 된 ‘New ultra 

light down’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 제품에 사용된 원단은 도레이에서 개발한 것으로, 2010년 당시에는 

대량생산이 힘들어, 수요에 따른 제품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연말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에는 도레이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생산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한 발수가공 처리를 통해 비나 물을 튕겨내는 

효과를 강화하였다. 

‘New ultra light down’ 제품에서 이러한 최고의 경량성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① 극세 고밀도의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우모를 의류에 직접 넣는 것이 

가능(기존에 사용되던 다운백 사용이 필요없음) 

일반적인 다운 재킷은 우모를 넣는 다운백(down bag)이라고 불리는 주머니와 

외피와의 2중 구조에 의해 우모가 원단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그림 

1>. 

‘New ultra light down’은 극세 고밀도 나일론 소재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실과 

실의 간격을 더욱 더 조밀하게 만들어, 우모가 빠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2, 3>. 이러한 특수 가공의 사용으로 다운백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다운백의 중량에 해당하는 무게만큼 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② 원단의 부드러운 감촉을 위한 극세사 사용 

외피소재 제조에 극세사를 사용하여, 부드러움과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외피의 

두께를 얇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사용된 극세사는 두께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며, 1가닥의 실은 더욱 얇은 여러가닥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 W 초경량 다운 자켓 L 사이즈(주머니 없음) 경우 

·프리미엄 다운의 보온성(따뜻함) 

엄선된 고품질 프리미엄다운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양의 다운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보온성이 우수함 

 

·제품 라인업 

재킷과 파카는 작게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단하다. 남성용 3가지, 여성용 모델 

3가지로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 

 

<남성용> 

·상품명 : 컬러 사이즈(Color size)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재킷 

라이트 그레이, 블랙, 레드, 네이비, 베이지, 다크 브라운, 다크 그린, 퍼플, 

오렌지, 블루 프리미엄 다운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파카 

라이트 그레이, 블랙, 베이지, 다크 브라운, 레드, 블루, 네이비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조끼 

라이트 그레이, 블랙, 오렌지, 다크 브라운, 네이비, 퍼플 

 

<여성용> 

·상품명 : 컬러 사이즈(Color size) 

 

·W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코트 

오프화이트, 블랙, 베이지, 다크 브라운, 네이비, 와인, 올리브 

 

·W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재킷 

오프화이트, 블랙, 핑크, 베이지, 다크 브라운, 그린, 머스터드, 네이비, 퍼플 

 

·W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파카 

오프화이트, 그레이(2종류), 핑크, 브라운, 블루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조끼 

그레이, 블랙, 핑크, 다크 브라운, 블루, 퍼플 

 

199g은 L사이즈 W 프리미엄 다운 초경량 재킷의 무게이며, 제품에 따라 

중량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림 1> 일반적인 다운제품의 단면도 

 

    
<그림 2> 압력을 가하기 전의 원단 확대도 

 

 
<그림 3> 압력을 가한 후의 원단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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